
재할용 부품 2단체, 첫 합

동 하사교환회 도약을 다짐

하는 친목의 자리로 
  

 처음으로 합동 개최 -. BEST 리사이클러즈 얼라이

언스와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부품 협의회(이하 리협)

(구리하라 히로유키(栗原裕之) 대표 이사)는 25일, 2

단체의 합동 신년하사교환회(이하 신년회)를 도내에 

있는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지난해까지 별도로 실시

하고 있었지만, 개최 일정이 가까우며 참가자도 공통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처음으로 합동하여 개최. 약 200

명의 재활용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올 한해의 도약을 

다짐하는 성대한 친목의 자리가 되었다.  

 신년회의 서두에서, 시미즈 노부오(清水信夫) 실행

위원장(전 대표 이사)이 “재활용 업계를 둘러싼 환경

은 낙관할 수 없지만, 이번 연도는 공급자 측과 수요

자 측의 한층 더 긴밀한 연계가 중요해진다”고 지적. 

나아가 “협조와 경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협조와 협력, 경쟁에서는 결코 파워 게임이 아닌, 창

의력을 발휘하여 절차탁마하는 경쟁이 중요해진다”고 

인사했다.  

 신년회에서는 수년 동안,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부

품 협의회의 수장을 맡아 왔던 시미즈 전 대표 이사의 

공적을 기려, 구리하라 대표 이사가 꽃다발을 증정. 

구리하라 대표 이사는 “대표 이사라는 자리에서 업계

의 지주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신 대표 이사로 취

임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작년은 도산이나 폐업이 

잇따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인 다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업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업계가 있어야 단체, 각 회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업계로서 해야 하는 일 등에 노력하며 업계가 이어져 

나가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싶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신년회에는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자동차과 

자동차리사이클실의 호사카 아키라(保坂明) 실장과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정비과의 구데 도시히코(久手俊

彦) 과장 보좌가 내빈으로 참석. 호사카 실장은 “각 

단체의 교류를 더욱더 늘려 연계를 강화하며 기존의 

틀을 넘어선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구데 과장보좌

는 “재활용 부품의 탈착 작업도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

해지고 있다”고 인사했다.  

 신년회에서는, 일치단결을 목표로 하는 재활용업계

를 상징하는 일도 있었다. 빅웨이브(핫토리 아츠시(服

部厚司) 사장, 아이치 현 아마시(愛知県あま市))가 리

협에 입회를 결정했다고 핫토리 사장 스스로 공표. 리

협은 3월의 이사회에서 입회에 대해 상의하기로 하

여, 회장 내로부터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일간 자동차신문 2월 2일)   

인사하는 구리하라 신 대표 이사와 꽃다발을 받는 

시미즈 전 대표 이사  

미츠모리 코퍼레이션 독자적

인 리플레이스 부품 순조롭

다 
  

미츠모리 코퍼레이션(三森Corporation)(오쿠보 히

로코(大久保弘子) 사장, 센다이시 미야기노구(仙台市

宮城野区))은, 작년 가을에 해체 부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활용 부품 상사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커다란 방침 전환은, 지난해 9월 15일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모리야 다카유키(守屋隆之) 전 사장이 

5년 가까이 고민하고 결론을 낸 것이다. 신체제가 되

어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재사용 부품과 리빌트 부품

뿐만 아니라 사원의 발안으로 제품화한 독자적으로 

개발한 리플레이스 부품의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인원 증강을 시야에 넣고 고객 대응력

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5년 가까이 생각해 낸 끝의 결단 

  모리야 전 사장은, 자동차 재활용 부품 업계를 이끌

어 나가는 위치에서 30년 가까이 책임을 지어 왔다. 

자사 경영에서도 수익을 차지하는 재활용 부품의 매

출 비중이 약 80 %로,  타사와는 다른 기업 경영을 계

속해 왔다. 오쿠보 사장은 “모리야 전 사장은 ‘시세에 

좌우되지 않는 일’을 늘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철 스크랩 시장은, 지난해 크게 시세가 침체한 적

도 있어, 해체 부문의 일시 정지는, 모리야 전 사장이 

생각해 낸 끝의 결단이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부품 

판매를 특화한 사업으로 커다란 방향 전환을 하여, 작

년 8월말에 해체 부문을 담당하고 있던 오기마치(扇

町) 공장을 폐쇄했다. 앞으로, 해체 부문이 부활할 경

우에는 본사에서 대응해 나간다.  

  오쿠보 사장은 회사의 재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왔

다. 모리야 전 사장의 서거라는 슬픔을 이겨내고 “사

원 모두가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

다. 여러모로 신세를 진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

다”고 말했다. 사원이 일하기 편한 환경 만들기에 적

극적으로 임하며, 여성 경영자로서의 시점으로 경영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오리지널 부품 

동사의 특징 중 하나는, 사용후 자동차로부터 취득

한 부품의 손상 부분을 신품부품으로 교환하는 리플

레이스 부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현재 ‘리

플레이스 머플러’ ‘재생 프로펠러 샤프트’ ‘재생 헤드 

라이트’를 라인업한다. 리플레이스 머플러를 제품화

한 계기는 “사원의 제안으로, 모리야 전 사장도 적극

적으로 지원해 주었다”(스즈키 마나부(鈴木学) 이사 

겸 총괄 본부장)라고 되돌아 본다. 리플레이스 머플러

는, 녹 등으로 손상된 부분에 신품의 파이프와 스테이

를 용접한다. 재생 프로펠러 샤프트는, 비분해식 스파

이더를 교환한 후에 균형 조정을 확인한 후 출하한다. 

저가격과 고품질의 두 측면을 양립시킨 부품으로, 고

객의 평가도 높다. 

리플레이스 머플러와 재생 프로펠러 샤프트는 “리

빌트 메이커가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화한 

것으로, 이 분야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스즈키 

이사역)라고 말한다. 고객의 문의에 응해 라인업은 확

충하고 있지만, 리빌트 메이커나 재사용 부품 구매처

의 JARA 그룹 각사와의 협조해 나가는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 
 

■모리야이즘을 계승, 새로운 성장으로 발전 

미츠모리 코퍼레이션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에게, 

앞으로의 경영 방침을 물었다. 오쿠부 사장은 “(이 회

사에)취업해 좋았다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 사

원이 풍요로워지면, 사원의 가족도 풍요로워진다. 그

리고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사회 기여에 배려할 

수 있는 사원을 육성하고 싶다”라고 장래를 내다본다. 

스즈키 이사역은 “모리야 전 사장이 언제나 말씀하신 

‘활기와 인사’라는 기본을 충실히 지킨다”라며 모리야

이즘을 계승해 나간다. 

한편, 고객 문의에 모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과제이

다. 따라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런트도 영업

도 사원을 늘리고 싶다”(스즈키 이사역)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신체제 속에서, 재활용 부품의 이용률 확대

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원의 모습을, 모리야 전 

사장은 믿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동

사는, 재활용 부품 상사로 꾸준히 성장의 길을 걸어가

고 있다.  

재생 프로펠러 샤프트도 외주 거래처의 

협력으로 제품화  
미츠모리 코퍼레이션 본사 외관   

신체제를 담당하는 오쿠보 히로코 사장(사진 

왼쪽)과 스즈키 마나부 이사역(동 오른쪽)  
오리지널 제품인 리플레이스 머플러는 

고품질과 저가격을 양립  

＜JARA 회원의 소개＞   



 

연재 ‘제3회 자동차 리사이클・서밋’ 

자동차 재활용 시장의 현상

과 과제 
 
 일간 자동차신문사는 3일, 도내의 호텔에서 ‘제3

회 자동차 리사이클・서밋’을 개최했다. 전국의 재

활용 관련 단체 간부와 행정 담당자 등의 약 40명이 

참가. 자동차 재활용 시장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논

의하여 정보를 공유, 앞으로의 업계 활성화를 향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사용후 자동차(ELV)의 발생 감

소 및 폐차 유통 경로의 변화, 자원 가격의 침체 등 

재활용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

다. 작년 이래, 일치단결된 업계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해체, 유통이라는 그룹의 틀을 넘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리사이클・서밋의 모습을, 

앞으로 3회에 걸쳐 보고한다.  

 진심으로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다 -. 회의의 서두

를 끊은 일본 ELV 리사이클 기구 (ELV 기구)의 사카

이 야스오(酒井康雄) 대표 이사의 이 말이, 자동차 

재활용 업계의 현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신차 수요

의 감퇴와 중고차 수출 증가에 따른 ELV의 발생 감

소, 스크랩 시장의 침체, ELV 구매 시 높은 가격 유

지와 부품 운송비의 상승 등, 재활용 업계를 둘러싼 

곤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장 동향과 

경영 상황은 스터디 그룹 등에서 회원의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을”(일본 파트 협회의 하야가와 이치

지(早川一二)) 정도의 상황이다.  
  
 ■시세는 시세. 그 이상으로 ... 

특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 폐차 구매의 감소

이다. 스크랩 시세의 침체도 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수익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부품 유통 단체에

서 조직하는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부품 협의회(리

협)의 구리하라 히로유키 대표 이사는 “시황의 변동

은 과거부터 있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ELV의 수집

이 어려운 상황은 커다란 과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리협에의 입회를 결정한 빅웨이브의 핫토

리 아츠시 사장도 “시세는 어디까지나 시세.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시세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부품을 판매하여 유통함으

로 장사가 이루어지는”것이라고 말한 뒤에, “지금

의 사업자는 국내 부품, 무역, 스크랩의 세 기둥으

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구매 부분에서 ELV의 발생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동일본 자동차 해체처리 협동조합의 츠보 

지요시(坪千代志) 이사장도 “시세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되풀이되어 오고 있는 것. 이번 스크

랩 시세의 침체도 약간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팔리

는 것을 취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당황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성적으로 분석한다. 
 
 ■구매 가격의 고공행진 

시스템 오토 파트의 도이 히데유키(土居英幸) 사

장이 시사하듯이 “스크랩 시세는 과거부터 반복되

어 온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

실. 단지 “지난 몇 년 동안 폐차의 흐름에 커다란 변

화가 있어, 중고차 옥션(AA)에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다. 그곳으로부터 사들이지 않으면 수요가 있는 

부품을 취급할 수 있는 차량도 확보 불가능한,  비즈

니스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었다.  

 부유카이(部友会)의 하토무라 쇼지로(鳩村昭二

郎) 대표 이사는 “구매 가격은 AA와 관련되어 높아

지고 있다. 경쟁해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다. 부품을 취득하여 쓸 수 있는 차량이 비싸다면 그

래도 괜찮지만, ELV에 가까운 차까지 비싸 어려워

지고 있다.”, 데크루스 네트워크(Total Ecology Car 

Life Service Network)의 하리가야 마사유키(針ヶ谷

昌之) 대표도 “스크랩 시세가 내려 구매 가격도 내

려가면 괜찮겠지만, 구매가가 내려가지 않고 대수

가 감소하고 있다. 결과 경쟁이 격화되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환경은 승용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트럭

도 마찬가지. 트럭용 중고 부품을 취급하는 일본 트

럭 리파인 부품 협회 (JTP)의 미야모토 마사키(宮本

眞希) 대표 이사는 “회원 47사의 수치를 보면 지난 

1년간의 실적은 탄탄하다. 그러나 ELV의 확보나 지

역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표면상의 수치는 좋지만, 

그 내용은 어려운 상황”인 것을 밝혔다. 

 한편, JARA의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은 

“합병 3년 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품 판매는 두 개의 시스템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

으며, 차량 구매에 대해서도 토요타통상(豊田通商)

의 협력도 있어 호조를 보인다고 한다.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의 노력 

에스･에스･지의 구도 히로시(工藤浩司) 이사가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보유 대수의 축소와 사고의 

감소 등에 의해 구매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틀

림없다. 장래의 불투명감이 감도는 가운데 각 단체

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지역 부품상도 멤버로 가입하는 ARN의 오카다 

다카노리(岡田誉伯) 대표 이사도 “멤버 교류를 하면

서 애프터 마켓 전체를 파악하려고 스터디를 하고 

있다. 재사용뿐만 아니라 리빌트, 신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파악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망한다.  

 

 

 

 

 

 

 

 

 

 

 

 

 

 

 

데크루스 네트워크의 하리가야 마사유키 대표는 

“업자로서는 어떻게 1대의 부가가치를 부여하는가

가 최대의 테마. 부가가치 = 매출 = 수익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의 경영 상

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토탈 카 리사이클 그룹의 이시가미 츠요시(石上

剛) 부회장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채산 여부는 별도

로 하더라도, 다음의 도전을 향한 투자를 찾으면서 

회원과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NGP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협동조합의 사토 유키오(佐藤幸雄) 

이사장은 “조합원의 경영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킬

지가 과제. 조합으로 시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러기 위해서도 다른 단체와도 협력 가능한 부

분은 서로 협조해 가면서 발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재활용의 NPO 법인인 RUM얼라이

언스(ReUseMotorizationAlliance)의 곤도 노리히코

(近藤典彦) 대표 이사는 “어려운 현황 아래에서 어

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밀한 해체를 통해 많은 부

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시황에 좌우되지 않는 비즈니

스로 바꿔 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활용 부품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제3회를 맞이한 리사이클・서밋에서는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는 측의 업계 단체도 회의에 출석해 

주셨다. 수요자 측의 논평에서 수요 확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본 자동차 차체 정비 협동조합 연합

회의 야마모토 야스시(山元康史) 부회장은 “자동차

보험의 요율 개정으로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자비 

수리하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 부품의 활

용이 늘고 있다”라고 지적. 일본 자동차 정비 진흥

회 연합회(이하 일정연(日整連)의 이토 마사노부 

(伊藤正信)) 사무국장도 “정비 업계도 보험 요율의 

재검토 관계에서 재활용 부품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

는 것은 아닐까. 또한, 사업용 차량은 자동차를 오

래 쓰는 신품보다 재활용 부품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재활용 업계는 더욱 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일간 자동차신문 2월 9일) 

전국의 자동차 재활용 관련 단체의 간사가 모였다  ELV기구의 사카이 대표 이사의 발언으로 회의가 

CO2 삭감 수치（JARA시스템 ）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6년12월 

3,137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

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

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

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

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

다.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는 ARN의  

오카다 대표 이사  
이번은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는 측도 참가했다.

일정연(日整連)의 이토 사무국장(오른쪽)  




